
벤처창업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92호) ISSN 1975-7557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9 No.2. pp.141-157.                       e-ISSN 2671-9509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활동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송현채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허철무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의 역량이 네트워크활동을 매개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청년창업가의 역량을 

기회인식역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청년창업가로부터 표집한 354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

에 사용하였다. SPSS v28.0과 PROCESS macro v4.3으로 하나의 매개변수로 구성된 단일매개모형의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년창업가의 역량 중 기회인식역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이 네트워크활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마케팅 역량은 네트워크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술적 역량은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둘째, 네트워크활동은 창업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창업가의 역량 중 기회인식

역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이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의역량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술적 역량은 가장 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넷째, 네트워크활동은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활동을 매개로 할 때, 독립 변수들의 간접 효과의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는 마케팅 역량이 가장 크게 창업 성과

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 역량은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학문적 함의로는 다양한 변수의 의의와 관계를 규

명하고 있고 창업과 관련된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검증을 제공하며 창업성공의 주요 동인을 식별하며,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 

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실무적인 함의는 네트워킹을 위한 마케팅역량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고, 역량에 대

한 차별성을 시사하고 있다. 창의역량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 입안자에게 귀중한 창업육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기회인식역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네트워크활동, 창업성과

Ⅰ.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재

정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이후 여러 국가들의 산업전반

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을 장려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세계 각국은 청년창업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30대 청년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

업 지원정책인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타

트업게놈(Startup Genome)에서 발표한 2021년 글로벌 스타트

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지역이 50%, 아시아가 27%, 
유럽이 17%로, 2021년에는 특히 아시아 창업생태계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위에서 2021년 16위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17년 3개에 

불가하던 유니콘 기업이 2021년 15개로 5배 증가하였으며, 예

비 유니콘 기업도 392개로 추정되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 
그러나 상당수의 창업 지원정책들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

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교육

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역내 창업 5년 후에

는 70% 정도가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창구, 2019). 
이와 같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환경속에서 미래성장동력인 

청년기업의 성장과 성공은 경제의 활력과 선순환이라는 관점

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년창업은 신성

장 동력분야 및 기술·지식 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창업으로 산

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창

업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창업자의 특성, 창업환경, 지원사업 

등이 경영성과와의 관계 그리고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위주로 

분석한 것이 다수이다. 또한 청년창업의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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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위한 애로사항으로 기업가정신과 기술사업화 능력 부족

이 창업과 지속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송영민·
김경환, 2019). 따라서,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청년창업가의 역

량은 창업 성공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관계부처합동, 2018).
최근 많은 연구들은 중소기업 성공의 핵심을 기업과 전문가

들 간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에 두고 있으며(Arenius & 
Clercq, 2005), 창업자의 역량으로 시장 감지 역량, 네트워크 

역량 등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이상화, 2016). 또한 창

업기업은 작고 영세하여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채갑석, 2014). 
Sean(2006)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으로도 설명되는 네트워

킹활동 결과 기업은 정보의 접근성과 자원의 접근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장 대응능력 및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비즈니스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eibert et al., 2001).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

업가가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요인을 살펴보고 위에서 언

급한 네트워크 활동이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 사이에

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

를 통해 향후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성과를 내기 위해 고려해

야 하는 여러 요인 중 우선적으로 확보하거나 수행해야 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청년창업가의 역량

청년이란 용어는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사용된다.
과거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의 나이대를 가리켰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20대부터 30대 정도의 나

이대를 아우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법률상 만19세부터 

만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

서는 만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

로 시장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을 감안하여 만 19세에

서 만 39세 미만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청

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최근 들어 창업가의 특성 

및 역량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고 있다. 창업가의 역량

은 창업가의 특성과 능력이 결합된 의미로써, 창업기업의 성

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이다(Chandler & 
Jansen, 1992). 이상화(2016)는 창업가의 특성으로 시장 감지 

역량, 네트워크 역량 등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으며, 창

업 역량의 구성요소를 시장지향성, 마케팅역량, 네트워크 역

량으로 보았다. 또한 김상미(2019)는 청년창업가의 개인별 성

향이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고, 임아름(2015), 윤종록·김형철(2009)은 기업가적 역

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기능적 역량, 창의 역량으로 선정하

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문재희(2021)의 연

구에서는 내부 기술개발 역량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이 기

회인식에 대해 경쟁자, 공급자 등과의 기술개발 협력이 새로

운 기회와 혁신으로 시장에 나타난 기회를 포착하여 변화가 

요구되는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업의 기회 인식에 새로운 정보나 많은 혁

신이 요구되지 않고 보유 자원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의 기회를 계속 탐색하는 것이 기회인식의 필요성이라고 주

장하였다(Gomez et al., 2011). 이러한 기회인식은 기회 발견에 

따른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가능하게 하며, 기술혁신의 과정으

로 사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Zahra & Nielsen(2002)는 시장 진입 시점의 결정과 마케팅 

투자가 기업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

였다. 고영훈(2017)은 기술 역량이 기업의 경쟁우위 창출과 

강화에 필요한 중요한 요인으로 기술 창업기업의 기술적 성

과, 비재무적인 성과에 유의한 성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보면 창업가의 특성과 역량들이 창업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

다. 창업가의 역량에 대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역량

을 다루었으나 현재와 같이 창업기업의 성공확률이 낮은 현

실상황에서 사회적인 경력이나 경험이 많지않은 청년창업가

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창업이 아닌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을 위해 새로운 창업기회와 정보를 창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인식역량이 중요하다. 어려운 시장환경속

에서 창업기업의 성공의 핵심은 어떻게 고객의 욕구충족을 

위해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

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장년창업과는 달리 기술창업의 

특성을 가진 청년창업에 있어 기술역량이 가장 기본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급변하는 경제환경속에서 새로운 아이

디어를 도출하고 다른 분야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창의역량

이 창업성과에 중요한 역량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문재희(2021), 김상미(2019), 임아름(2015), 이상화

(2016)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년창업가의 역량을 기회인식역

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으로 구분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한다.

2.1.1. 기회인식역량

기회인식역량은 새로운 창업 기회를 즉 새로운 정보를 포착

하여 창업에 이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강병승, 2020; 장현철·김종성, 2021). 
기업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에서 많

이 볼 수 있는 혁신 중 하나로 기존의 기술과 프로세스를 바

꿀 수 있으며, 급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

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인식역량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

다(고종남, 2009). Gomez et al.(2011)도 보유 자원의 활용 여

부와 관계없이 창업가는 시장의 기회를 계속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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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잘 조직된 창업팀이 시장을 보고 타이밍과 기회 포

착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박경애, 
2017). Kirzner(1973)는 시장의 불완전한 요소들로 인해 시장이 

균형 상태에서 불균형 상태로 변하는 시점에 기업은 새로운 

자원을 투입하여 기회를 발견하고 시장을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병승(2020), 박경애(2017), 고종남(2009)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회인식역량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여 연구하고자 한다.

2.1.2. 마케팅역량

Lassen et al.(2006)은 마케팅 능력을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

해 제품의 유통과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마케팅 능력은 시장에서 요구

하는 창업가의 지식과 조직의 집단 지식과 기술 및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켜서 경쟁기업에 대

해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통합 프로세스로 정의할 

수 있다(Vorhies & Harker, 2000). 마케팅 능력은 다른 역량들

처럼 조직학습으로 개발되고 향상될 수 있으며, 이렇게 개발

된 마케팅 능력은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어 창업가와 조직원

이 여러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Vorhies & Morgan, 2005; Day, 1994; Williams, 
2009). 또한 창업가의 마케팅 능력은 기업이 시장에서 주도적

으로 성장할 수 있게 내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외적으로 지

원 네트워크를 형성시켜가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마케팅역량을 고

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제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1.3. 기술역량

기술역량이란 전문화된 기술지식의 활용으로 기업의 경쟁우

위 창출과 강화에 필요한 역량을 말한다. 기업이 기술자원 즉

기술 권리, 기술개발 능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면 신제품 개발 

및 상업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어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되며 

기업의 가치 창출에 사용하게 된다(Lee et al., 2001). 특허권과 

같이 기술에 대한 배타적인 기술 권리 등의 지식기반 자원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기업의 성과를 증가시킨다(Miller 
& Shamise, 1996). 

Chandler & Jansen(1992)와 Zahra(1996)는 기술 역량이 높은 기

업이 높은 생산성을 이루며, 생존과 성과창출에 매우 중요하다

고 하였다. 특히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 간의 활발한 복합

화, 융합화가 이루어지는 최근의 기술적 상황에서 기술 트렌드

에 대한 창업가의 다양하고 신속한 이해가 더욱 강조되고 있

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구체적 지식은 부족하더라

도 기술의 성격, 기술의 로드맵, 기술의 발전경로, 향후 기술의 

전개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풍부할 필요성이 있다. 구자원·이

윤철(2009)의 연구에서는 기술자원의 확보는 저성과 기업의 정

량적 성과와 고성과 기업의 정성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이병헌 등(2008)의 연구에서도 기술혁

신이 기술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기술에 기반한 창

업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높은 기업성과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리고 기술역량에 대하여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으로 역

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윤종록·김형철, 2009).
본 연구에서는 구자원·이윤철(2009), 윤종록·김형철(2009), 이

병헌 등(2008)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술역량을 전문화된 기

술지식의 활용으로 기업의 경쟁우위 창출과 강화에 필요한 

역량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1.4. 창의역량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을 해결하려는 방법 모색과 추측으

로 가설을 세워서 해결책과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며, 재검토

하고 최종적 결과물을 도출하며 평가해가는 과정을 창의성이

라고 한다(James, 1990).
창의적 역량이란 새롭고, 적절하거나 유용한 결과를 발생시

키는 변수들과 대상들을 결합시키는 능력이다(Morris et al., 
2013). 김춘근(2015)은 창의역량을 기업설립 후 기업의 연속성

을 위하여 초기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가 가져

야 할 역량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경화·유경훈(2014)은 창

의성에 대해 남과 다른 독특함, 대체로 새로움, 기발함, 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적절한 것을 생각하기 등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 Spencer & Spencer(1993)와 김경식(2005)는 창의역량을 

타인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도출하고 독창적인 유추나 

은유 및 참신한 생각과 다른 분야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능

력으로 정의하였고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춘근(2015), 이경화·유경훈(2014), 김

경식(2005)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의역량을 혁신적인 행동을 

자극하며 개인적 자질을 독려하여 동기부여와 몰입을 증대시

키고 팀의 성과에 촉진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라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2. 네트워크활동

기업조직 간의 관계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능

력이며,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나 타인과의 연계를 통하여 외

부자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한 외부자원을 기업의 경영환

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네트워크 역량이라 한다(Jian 
& Wang, 2013; Walter et al., 2006). 창업가들은 가용한 자원

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이익 극대화보다는 감당 가능한 손실

을 고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불확실성

이 높은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고, 이는 창업자 네트워크 내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가 모색되고 구체화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는 창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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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확장하며 다양한 정보와 지식

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이나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Sarasvathy, 2023). 박근호(2007)는 창업기업의 

태생적 한계 극복과 효율적인 자본 활용으로 외부자원과의 

네트워크 활동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종환(2017)은 네

트워크는 외부자원의 정보를 조달하는 채널이며 시장 및 경

제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창업가가 다방면으로 다

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는 과정이며, 
창업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발한 활동으로 시장환경

에 대한 정보수집, 접근 가능한 자원확대, 경쟁우위 구축 기

반 강화가 지속가능 성장과 경쟁우위 성과의 가능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대용 외, 2013). 창업기업

은 네트워크 부족과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환경의 불확

실성과 한계상황 등과 같은 태생초기의 많은 열위사항들을 

갖고 있다. 이런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

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확장된 자원기반이론인 네트워크 

우위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신생벤처 창업가의 네트워크 

활동이 성공적인 창업을 좌우한다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정
대용·노경훈, 2009b). 중요한 것은 창업가가 앞으로 높은 수익

성이 예상되는 유망한 사업기회를 발견하거나 창조하여, 그 

사업기회를 활용하여 창업을 실현하도록 자원을 이동하거나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창업가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환경에 

의한 기회에 창업가의 독자적 우위 역량을 적절히 결합하면 

창업가는 민첩함과 역동성을 발휘하여 창업기회가 제공할 이

익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증가시킬 것이다.
기업성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네트워크가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Iacobucci et al., 2015; 
Boso et al., 2013), 정대용·박성희(2016), 민경명(2014)은 네트워

킹 활동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종환(2017), 정대용·박성희(2016), 민

경명(2014)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네트워크활동을 기업이나 타

인과의 관계 활동을 통하여 외부자원을 기업의 경영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3. 창업성과

일반적으로 창업 관련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장이나 성과 등

과 같은 기업 수준의 결과를 강조한다. 그러나 창업자 개인마

다 목표하는 성과의 유형에 차이가 날 것이다. 특히 운영 초

기 단계에 있는 신생 기업의 경우 낮은 수익 및 시장 점유율

로 인해 객관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

라서 재무 능력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능력도 평가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김상진·한진수 2007).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적 성

과의 선행지표이므로(Behn & Riley, 2007), 스타트업 성과 평

가에서는 단기 재무 지표에 비해 장기 비재무 지표를 활용하

는 비율이 높다(지성권·김숙정, 2007). 고봉상 외(2003)은 벤처

기업의 성공을 계량적 성공과 주관적 성공으로 나누어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계량적 성공은 매출액, 자산대비매출액, 
고용성장률, 수익성 등이 있고, 주관적 성공은 목표 달성정도, 
생존확률, 종업원 만족도로 두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기

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되는 

주요 지표로는 매출액증가율, 수익증가율, 현금유입증가율, 기

업성장률 외에 투자수익률,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등

이 있다(유래현, 2016). 이와 같이 재무적 중심의 성과는 단기

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가치에 대

한 반영이 미비하므로 기업의 올바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

여 비재무적 성과 평가가 개발되었다. 비재무적 성과는 품질

만족, 고객만족, 종업원 등 내부고객 만족, 시장에 대한 대응, 
지적자산 축적 등을 들 수 있으나, 지표 자체가 광범위하고, 
측정이 곤란하고, 객관화하기 어렵다(김태형,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태형(2017), 유래현(2016), 지성권·김숙

정(2007)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년창업기업의 현실을 반영하

여 재무적성과 뿐만 아니라 일부 비재무적성과를 포함하여 

창업성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3.1.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청년창업가의 역량을 독립변수

로 네트워크활동을 매개변수로, 창업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여 단일매개모형을 구축하였다.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

수의 영향력의 크기인 총 효과와 매개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인 직접효과 및 독립변

수가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인 간접

효과 등을 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3.1.2.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네트워크활동 간의 관계

기업의 경영자들의 성격이나 특성 또는 역량 등의 네트워크 

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대용·박성희(2016)는 소상공인의 성격특성이 유무형의 자

본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자원의 활용 즉 네트워크활동에 따

라 기업의 경영성과와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상화(2016)는 기술역량과 혁신 네트워크 참여간의 상호작

용이 중요하고, 기술역량을 가진 기업이 네트워크에 적극 참

여할수록 성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권혁중(2019)은 소상공인의 마케팅역량이 네트워크역량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마케팅역량과 네트워크역량은 마케팅성

과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네트

워크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어떠한 영향 관계

가 있는지 검정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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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H1: 청년창업가의 역량은 네트워크활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1: 청년창업가의 기회인식역량은 네트워크활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청년창업가의 마케팅역량은 네트워크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청년창업가의 기술역량은 네트워크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청년창업가의 창의역량은 네트워크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네트워크활동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

청년창업기업의 네크워크 활동은 창업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청년창업가들의 기회활용과 

정부 멘토지원 활용은 청년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인 고용성과

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구,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활동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2: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통제된 상황에서 네트워크활

동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

윤종록·김형철(2009)은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경영성과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영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성과

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 Baum et al.(2001)의 벤처성

장에 대한 구조모형연구를 기반으로 창업가 역량을 외생변수, 
경영전략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창업가역량이 경영성

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 
전대열·윤현덕(2011)은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 및 기술

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

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

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H3: 청년창업가의 역량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청년창업가의 기회인식역량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청년창업가의 마케팅역량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3: 청년창업가의 기술역량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4: 청년창업가의 창의역량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1.5. 네트워크활동의 매개효과

기업가의 네트워킹활동이 기업성과에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연구하였고(정대용·노경훈, 2009a, 2009b), 이재희 외(2018)의 

연구에서도 네트워킹활동이 기업성과를 매개한다고 하였다. 
김진영(2008)은 연구에서 네트워크 역량의 매개효과를 입증하

였고, 최병준(2014), 김동현(2011) 등의 연구에서 네트워크 역

량이 마케팅역량과 성과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란 서로의 협력 관계라 할 

수 있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문가와 같은 외부자원을 

서로 연결시켜 목표 달성이라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이라는 대상자는 사

회 경험이 부족함에 있어 네트워크 자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활동이 창업

가역량과 창업성과 사이를 매개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4: 네트워크활동은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 간

을 매개할 것이다.
  H4-1: 네트워크활동은 청년창업가의 기회인식역량과 창업

성과 간을 매개할 것이다.
  H4-2: 네트워크활동은 청년창업가의 마케팅역량과 창업성

과 간을 매개할 것이다.
  H4-3: 네트워크활동은 청년창업가의 기술역량과 창업성과 

간을 매개할 것이다.
  H4-4: 네트워크활동은 청년창업가의 창의역량과 창업성과 

간을 매개할 것이다.

3.1.6. 연구모형

위 가설을 기반으로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기 위하여 청년창업가의 역량(기회인

식역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을 독립변수로 네

트워크활동을 매개변수로 창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일

매개모형의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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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연구모형과 연구

가설을 도출하고, 변수들에 대한 측정 도구를 구성한 후 

pre-test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

다. 설문지는 기회인식역량 5문항, 마케팅역량 5문항, 기술역

량 5문항, 창의역량 5문항, 네트워크활동 5문항 및 창업성과 

5문항 그리고 인구 통계적 특성과 관련한 9문항 등 총 39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인 청년을 만 19세에서 

만 39세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실증분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창업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증분석 자료에 필

요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Naver Office를 이용한 온라인조

사를 약 15일간(2023. 12. 01. ~ 2023. 12. 15.) 진행하였다. 설

문지 400부를 배포하여 354부가 수집되었으며, 그 중 결측값

이 있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338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Win Ver.28.0과 PROCESS macro v4.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의 빈도분석으로 인구통계학적 변

수별 조사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SPSS의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측정도구의 정확성인 타당도 검증을 SPSS의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실시하였고, 척도의 일관성인 신뢰성을 측정하

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내적일관성 신뢰성 평

가를 실시하였다. 변수 간의 상호연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

변량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과관계의 가설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PROCESS macro의 모형 중 단

일매개모형인 Model 4를 채택하여 네트워크활동을 매개하여 

청년창업가의 창업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신뢰구간 검정으로 추정한 총 효과와 직접효과를 검정하

였고 Bootstrap 신뢰구간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성개념은 특정 이론이나 연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식화

된 개념이다. 연구 모형에서 거론되는 구성개념 또는 기본 변

수들은 측정 가능하도록 정량화의 목적으로 조작적 정의가 

구체적으로 내려진다(이훈영, 2012). 하나의 변수는 다양한 조

작적 정의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변수를 일관되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가장 적합하게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 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3.4. 조사대상의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338명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이전 직장 근무 경험, 전

공, 회사 소재지, 부모의 사업경험 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63.6%; 215명)이 여성(36.4%; 123명)보

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서는 만 36∼39세
(45.9%, 155명), 만 31∼35세(21.3%, 72명), 만 19∼25세(21.0%, 
71명), 만 26∼30세(11.8, 40명)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고 만 36
∼39세가 가장 크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40.2%; 136명), 대학원(재학) 졸업

(29.9%; 101명), 전문대학 졸업(22.8%; 77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7.1%; 24명)의 순서로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고학력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직장 근무 경험은 ‘있다’(76.6%, 259명)가 ‘없다’(23.4%, 79명)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전공은 인문사회

계열·이공계열(27.5%, 93명), 경상계열(25.1%, 85명), 기타

(5.0%, 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간 분포차이는 크게 나

타나지 않았다. 회사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81.1%, 274명)
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사업 경험이 ‘있
다’(48.5%, 164명)와 ‘없다’(51.5%, 174명)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N %

성별
①남성 215 63.6

②여성 123 36.4

①만 19∼25세 71 21.0

연령
②만 26∼30세 40 11.8

③만 31∼35세 72 21.3

④만 36∼39세 155 45.9

①고등학교 졸업 이하 24 7.1

최종 학력 ②전문대학 졸업 77 22.8

③대학교 졸업 136 40.2

④대학원(재학) 졸업 101 29.9

이전 직장 근무 경험 ①있다 259 76.6

②없다 79 23.4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문항 내용 선행연구

기회인식역량
새로운 기회와 혁신으로 시장에 나타난 
기회를 포착하여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
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문재희(2021),
이창구(2019),
임아름(2015)

마케팅역량
고객의 욕구 총족을 위해 제품을 유통과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
는 능력

문재희(2021),
김종환(2017)

기술역량
전문화된 기술지식의 활용으로 기업의 
경쟁우위 창출과 강화에 필요한 역량

서성열(2018),
방혜민(2016),
김춘근(2015)

창의역량

혁신적인 행동을 자극하며 개인적 자질
을 독려하여 동기부여와 몰입을 증대시
키고 팀의 성과에 촉진적 영향을 미치는 
역량

서성열(2018),
임아름(2015)

네트워크활동
기업이나 타인과의 관계활동을 통하여 
외부자원을 기업의 경영환경에 맞게 사
용할 수 있는 역량

윤상만(2019),
이창구(2019),
민경명(2014)

창업성과

창업기업의 현실적 특성상 측정가능한
매출액, 순이익, 투자유치금액 등 기업의 
재무성과와 직원수, 시장점유율 등 비재
무성과를 창업성과로 정의함

윤재만(2023),
윤상만(2019),
이주연(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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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에 대한 개발한 측

정도구의 측정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이훈영, 2012).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에 대한 데이터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검정과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을 실행하였다. KMO 검정이란 요인 분석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표본 데이터의 적합성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정 결과는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나는데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데이터가 요인 분석에 더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KMO 
값이 0.6이면 데이터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KMO 표본 적합도는 .919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매우 적합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사용되는 표본 데이터의 상관행렬

이 단위행렬인가 하는 귀무가설의 검정으로 변수들의 선형성 

여부를 검정한다. 상관행렬 상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든 상

관관계가 나타나면 데이터는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산출되어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닌 것으로 검정되었으며 이는 요인 분석을 실행하기에 데

이터가 적합함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KMO 표본 적합도 값과 유의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표본 데이터가 요인 분석을 실

시하기에 적합하고 추출된 요인으로 의미있는 기본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인 추출 후 요인을 보다 쉽게 해석하기 위해 다음 단계는 

요인 회전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은 요인 구조를 단순하게 

명확화시키는 과정이다. 직교 회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Varimax 회전을 채택하였다. .5보다 요인적재량, .5보다 큰 공

통성, 1보다 큰 고유값을 요인 추출의 기준으로 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분석 결과와 같이 추출된 요인의 수는 6개, 이들 

요인의 누적설명변량은 74.150%로 나타났다. 추출된 각 요인

에 해당되는 변수들의 평균 값을 요인의 값으로 변환하여 가

설검정에 사용하였다.

요인

기술역량 창의역량 창업성과
네트워크
활동

마케팅
역량

기회인식
역량

기술역량4 .835 .146 .111 .189 .108 .079

기술역량2 .822 .197 .002 .100 .144 .069

기술역량3 .812 .222 .110 .076 .136 .183

기술역량1 .784 .171 .135 .143 .209 .127

기술역량5 .737 .205 .252 .171 .150 .066

창의역량2 .190 .813 .183 .081 .077 .181

창의역량1 .239 .795 .093 .100 .179 .157

창의역량4 .253 .778 .178 .213 .157 .188

창의역량3 .192 .743 .133 .232 .145 .220

창의역량5 .169 .698 .092 .251 .264 .125

창업성과4 .159 -.021 .832 .095 .133 .035

창업성과3 .079 .131 .825 .093 -.018 .063

창업성과2 .065 .181 .810 .190 .179 .064

창업성과5 .098 .154 .779 .202 -.031 .145

창업성과1 .122 .150 .747 .235 .186 .065

네트워크활동5 .121 .071 .142 .763 .174 .000

네트워크활동2 .136 .230 .222 .759 .169 .184

네트워크활동4 .163 .162 .181 .747 .320 .218

네트워크활동1 .162 .188 .198 .746 .284 .118

네트워크활동3 .168 .238 .241 .707 .100 .228

마케팅역량1 .184 .221 .094 .176 .768 .114

마케팅역량2 .183 .229 .218 .131 .746 .071

마케팅역량4 .194 .137 .090 .302 .737 .104

마케팅역량3 .146 .094 .008 .296 .626 .195

기회인식역량2 .166 .168 .105 .177 .176 .867

기회인식역량3 .139 .257 .167 .193 .068 .826

기회인식역량1 .139 .302 .061 .147 .204 .800

고유값 3.780 3.705 3.705 3.519 2.767 2.543

설명변량 14.002 13.724 13.723 13.034 10.247 9.420

누적설명변량 14.002 27.726 41.449 54.483 64.730 74.150

<표 3> 요인분석 결과

KMO 표본 적합도=0.919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6759.437, 자유도=351, p=0.000

3.6. 동일방법편의 검정

이 연구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모든 변수를 동일한 사람으

로부터 측정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연구의 유효성

이 손상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Harman의 one-factor 검정(Podsakoff et al., 2003)을 사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검정하였다. 이 방법에 의하면 요인분석에서 

첫 번째 추출된 요인의 설명력이 전체 분산의 50% 이상이면 

동일방법편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회전 

전 추출된 첫 번째 요인의 분산은 기준 임계치인 50% 보다 

작은 40.370%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는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다.

전공

①인문사회계열 93 27.5

②이공계열 93 27.5

③경상계열 85 25.1

④예체능계열 50 14.8

⑤기타 17 5.0

회사 소재지

①서울/경기/인천 274 81.1

②부산/경남 9 2.7

③대구/경북 4 1.2

④광주/전남 8 2.4

⑤대전/세종/충청 33 9.8

⑥강원/제주 10 3.0

부모 사업경험
①있다 164 48.5

②없다 174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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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설문조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 도구의 신뢰

성을 검정하였다.
내적 일관성법은 척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일반적

인 방법이다. 내적 일관성법에서는 신뢰도를 정량화하는 통계

적 척도로 Cronbach 알파 계수를 사용한다. 계수의 범위는 0
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으면 내적 일관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계수 0은 내적 일관성이 없어 측정도구의 항목이 

서로 관련성이 없거나 동일한 구성이 아님을 나타낸다. 보편

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0.6 이상이면 허용 가능한 신

뢰도로 해석한다.
<표 4>와 같이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계수

가 0.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확보됐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구성개념/변인 하위변인 Cronbach's α

창업역량

기회인식역량 .904

마케팅역량 .830

기술역량 .912

창의역량 .912

네트워크활동 .900

창업성과 .889

<표 4> 신뢰도 분석 결과

Ⅳ. 분석 결과

4.1. 상관분석

상관 분석은 변수 간의 연관성을 검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계 기법이다. –1과 +1사이의 상관 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

형 관계를 측정하는데 +1은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1은 완

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값에 따른 관계는 계수 값이 ±.81∼

±1.0 인 경우는 상관관계가 매우 크고, ±.61∼±.80 범위이면 

관계가 강하고, ±.41∼±.60 범위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21∼±.40 범위이면 상관관계가 약하고, ±.00∼±.20 범

위이면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상관계

수가 ±.81∼±1.0 범위이면 다중공선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이일현, 2014). <표 5>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81∼±1.0 범위에 속하는 상관계수는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

선성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의 선형관계로 나타났

다. 이는 모든 변수들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기회인식
역량

마케팅
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네트워크
활동

창업성과

기회인식역량 1 　 　 　 　 　

마케팅역량 .406** 1 　 　 　 　

기술역량 .391** .471** 1 　 　 　

창의역량 .541** .503** .544** 1 　 　

네트워크활동 .477** .586** .464** .531** 1 　

창업성과 .374** .391** .370** .477** .556** 　1

<표 5> 변수 간 상관관계

**p<0.001

4.2. 가설검정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청년창업가의 역량의 하위변수인 기회인식역량, 마케팅

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을 독립변수로 네트워크활동을 매

개변수로 창업성과를 종속변수로 구성된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정하였다.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네트워크활동, 네트워크활동과 창업성

과,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와 관련된 가설

을 검정하였고 매개변수인 네트워크활동을 경유하는 창업성

과에 대한 청년창업가 역량의 하위변수들의 간접효과를 검정

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독립성인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VIF)를 

통해 확인하였다. 10보다 작은 VIF(1.911이하)가 산출되어 다

중공선성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인과관계 가설은 방향성이 있는 방향성 가설이므

로 단측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SPSS와 같은 통계 패키지에

서 회귀 분석을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양측검정에 대한 p값
이 제공된다. 단측검정에 대한 p값을 조정하려면 양측검정에

서 얻은 p값의 절반만 가져오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SPSS에서 산출된 p값의 절반을 사용하여 지정된 방향에서 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PROCESS macro의 모형4를 이용하여 단일매개모형에서의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총 효과와 직접효과의 유의성은 신뢰구간 검정으로, 간접효과

는 Bootstrap 신뢰구간으로 검정을 실시하였다. Bootstrap 표본

을 10000번 반복 추출하여 사용하였다(Hayes, 2018). 통계적 

유의성은 각 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이 0 값을 포함하는지 여

부에 따라 결정된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4.2.1.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네트워크활동에 미

치는 영향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네트워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

기 위하여 청년창업가 역량의 하위변수인 기회인식역량, 마케

팅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을 독립변수로 네트워크활동을 

종속변수로 회귀식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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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네트워크활동에 미치는 영

향은 <표 6>에서와 같이 기회인식역량(B=.120, p=.000), 마케

팅역량(B=.386, p=.000), 기술역량(B=.107, p=.008) 및 창의역

량(B=.152, p=.001)이 네트워크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1, H1-2, H1-3 및 H1-4는 채택되었다. 이는 

기회인식역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네트워크활동이 각각의 회귀계수 만큼 증가하므로 

기회인식역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이 증가할수

록 네트워크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계수의 절대값 비교로 창업역량의 하위변수가 네트워

크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마케팅역량(β
=.363)이 네트워크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기회인식역

량·창의역량(β=.183), 기술역량(β=.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수의 크기로 부터 네트워크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마케팅역

량이 가장 크고 기술역량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

인식역량과 창의역량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F-test 결과는 F=69.159, p=.000으로 나타나 모형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R² 값은 .454로 나타나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네트워크활동의 전체 변량의 45.4%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청년창업가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네트워크활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네트워크활동 간의 상호작

용을 강조하고 있고, 네트워킹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 마케

팅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기회인식, 마

케팅, 기술 및 창의성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네트워크활동

을 강화하고 가치 있는 연결을 구축할 수 있다.

네트워크활동

B β t p VIF

(상수) .957 　 5.048 .000 　

기회인식역량 .120 .183 3.725 .000 1.476

마케팅역량 .386 .363 7.365 .000 1.480

기술역량 .107 .122 2.416 .008 1.548

창의역량 .152 .183 3.319 .001 1.850

R² .454

F 69.159***

<표 6>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네트워크활동에 미치는 영향

*p<.05, **p<.01, ***p<.001

4.2.2. 네트워크활동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활동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창업가 역량의 영향력을 배제

시켜야 한다. 즉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통제된 상황에서 네트

워크활동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가 역량의 하위변수와 네트워크활동을 독립변

수로, 창업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된 회귀식으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네트워크활동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추론 

결과를 제시하였다. 네트워크활동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B=.454, p=.000)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2는 채

택되었다. 이는 네트워크활동이 활발할수록 창업성과가 증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test 결과는 F=37.225, p=.000으로 나타나 모형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R² 값은 .359로 나타나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네트워크활동은 창업성과의 전체 변량의 35.9%를 설

명하고 있다.
이 결과는 적극적인 관계 구축과 육성을 통해 네트워크활동

을 강화함으로써 스타트업은 리소스에 액세스하고, 제품을 검

증하고, 학습과 협업을 촉진하고, 시장 확장을 추진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네트워크활동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성과

B β t p VIF

(상수) .363 　 1.464 .072 　

기회인식역량 .038 .050 .923 .178 1.538

마케팅역량 .017 .014 .241 .405 1.721

기술역량 .050 .049 .893 .186 1.575

창의역량 .202 .209 3.433 .000 1.911

네트워크활동 .454 .391 6.572 .000 1.831

R² .359

F 37.225***

*p<.05, **p<.01, ***p<.001

4.2.3.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네트워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

기 위하여 청년창업가의 역량의 하위변수인 기회인식역량, 마

케팅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성과를 종

속변수로 회귀식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 8>에서와 같이 기회인식역량(B=.093, p=.016), 마케팅역량

(B=.192, p=.003), 기술역량(B=.098, p=.048) 및 창의역량

(B=.271, p=.000)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1, H1-2, H1-3 및 H1-4는 채택되었다. 이는 

기회인식역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창업성과가 각각의 회귀계수 만큼 증가하므로 기

회인식역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이 증가할수록 

창업성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계수의 절대값 비교로 청년창업가의 역량의 하위변수

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창의역

량(β=.280)이 창업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마케팅역량

(β=.156), 기회인식역량(β=.122), 기술역량(β=.0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수의 크기로 부터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창

의역량이 가장 크고 기술역량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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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est 결과는 F=31.717, p=.000으로 나타나 모형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R² 값은 .275으로 나타나 청년창업가 

역량이 창업성과의 전체 변량의 27.5%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청년창업가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

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능력이 스타트업 성공을 이

끄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성과

B β t p VIF

(상수) .797 　 3.144 .002 　

기회인식역량 .093 .122 2.151 0.016 1.476

마케팅역량 .192 .156 2.743 0.003 1.480

기술역량 .098 .097 1.669 0.048 1.548

창의역량 .271 .280 4.414 0.000 1.850

R² .275

F 31.717***

<표 8> 창업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p<.05, **p<.01, ***p<.001

4.2.4. 매개효과 분석

단일 매개변수가 포함된 단일매개모형인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인 창업성과에 대한 총 효과, 직
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검정하였다.
간접 효과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매개하여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한다. 즉 간접효과는 독립변수의 

크기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매개변수의 효과를 포함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계량화한 것이다. 간접효과가 

유의적이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Hayes, 2018).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이 있고 이 연결이 

매개변수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개변수는 독립

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당 부

분 설명하는 중간요인이다. 독립변수별로 종속변수인 창업성

과 대한 간접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매개효과는 특정 유형의 간접 효과이며, 이러한 용어는 종

종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매개변수를 통해 발생한다

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매

개변인은 독립변인의 변화가 종속변인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

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립변수별 간접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표준화 계수를 이용

하여 비교할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 변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 변수

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4.2.4.1. 기회인식역량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창업가의 역량 중 기회인식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총 효과는 .093으로 나타났으며 신

뢰구간(.187 .377)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적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직접효과는 038로 나타났으나 신뢰구간(-.030 
.107)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기회인식역량이 네트워크활동을 경유하여 창업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55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 

(.026, .085)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가설 H4-1은 채택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기회인식역량이 네트워크활동을 양(+)의 

방향으로 증가시키고 한 단위 더 큰 네트워크활동이 창업성

과를 양(+)의 방향으로 증가시켜 기회인식역량이 한 단위 작

은 경우보다 .055 만큼 창업성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기회인식역량으로 인한 효과

Note; Boot=Bootstrapping;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4.2.4.2. 마케팅역량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창업가의 역량 중 마케팅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총 효과는 .192로 나타났으며 신뢰

구간(.077 .308)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적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직접효과는 017로 나타났으나 신뢰구간(-.100 .135)
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역량이 네트워크활동을 경유하여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175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 

(.115, .245)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가설 H4-2는 채택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마케팅역량이 네트워크활동을 양(+)의 

방향으로 증가시키고 한 단위 더 큰 네트워크활동이 창업성

과를 양(+)의 방향으로 증가시켜 마케팅역량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175 만큼 창업성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마케팅역량으로 인한 효과

효과 95% LLCI 95% ULCI

총 효과 .192 .077 .308

직접효과 .017 -.100 .135

간접효과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마케팅역량→네트워크활동
→창업성과

.175 .115 .245

Note; Boot=Bootstrapping;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효과 95% LLCI 95% ULCI

총 효과 .093 .022 .164

직접효과 .038 -.030 .107

간접효과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기회인식역량→네트워크활동
→창업성과

.055 .026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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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기술역량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창업가의 역량 중 기술역

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총 효과는 .098으로 나타났으며 신뢰

구간(.001 .196)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적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직접효과는 050으로 나타났으나 신뢰구간(-.042 
.143)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기술역량이 네트워크활동을 경유하여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간접효과는 .048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008, 
.098)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

정되었다. 따라서 가설 H4-3은 채택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기술역량이 네트워크활동을 양(+)의 방

향으로 증가시키고 한 단위 더 큰 네트워크활동이 창업성과

를 양(+)의 방향으로 증가시켜 기술역량이 한 단위 작은 경우

보다 .048 만큼 창업성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기술역량으로 인한 효과

효과 95% LLCI 95% ULCI

총 효과 .098 .001 .196

직접효과 .050 -.042 .143

간접효과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기술역량→네트워크활동→
창업성과

.048 .008 .094

Note; Boot=Bootstrapping;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4.2.4.4. 창의역량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창업가의 역량 중 창의역

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효과는 각각 .271과 

.202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170 .372)과 (.105 .299)이 0을 포

함하지 않으므로 총 효과와 직접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창의역량이 네트워크활동을 경유하여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간접효과는 .069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 (.023, 
.117)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

정되었다. 따라서 가설 H4-4는 채택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창의역량이 네트워크활동을 양(+)의 방

향으로 증가시키고 한 단위 더 큰 네트워크활동이 창업성과

를 양(+)의 방향으로 증가시켜 창의역량이 한 단위 작은 경우

보다 .069 만큼 창업성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창의역량으로 인한 효과

효과 95% LLCI 95% ULCI

총 효과 .271 .178 .372

직접효과 .202 .105 .299

간접효과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창의역량→네트워크활동→
창업성과

.069 .023 .117

Note; Boot=Bootstrapping;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표준화계수를 이용한 간접효과로 유의적으로 확인된 간접효

과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였다. <표 13>에서와 같이 마케

팅역량의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기회인

식역량, 창의역량, 기술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

크활동을 매개할 때 마케팅역량이 가장 크게 창업성과에 영

향을 미치고 기술역량이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기회인식역량과 창의역량이 미치는 간접효과의 차

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활동이 네트워킹 기회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역량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기술역량이 스

타트업 운영의 특정 측면에 필수적일 수 있지만 마케팅에 비

해 전반적인 스타트업 성과에 실질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기회인식역량→네트워크활동→창업성과 .072 .034 .112

마케팅역량→네트워크활동→창업성과 .142 .093 .196

기술역량→네트워크활동→창업성과 .048 .008 .094

창의역량→네트워크활동→창업성과 .071 .024 .120

<표 13> 표준화된 간접효과

종합적으로 네트워크활동은 청년창업가의 역량 중 기회인식

역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과 창업성과 간을 모두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네트워크활동을 매개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분석 결과, 첫째, 청년창업가의 역량 중 기회인식역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이 네트워크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인식역량, 마케팅역량, 
기술역량 및 창의역량이 증가할수록 네트워크활동이 증가되

는 정(+)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 중 마케팅역량이 네트워

크활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기술역량이 가장 작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마케팅역량이 

네트워크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네트워크 활동에 따라 기업

의 경영성과와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는 권혁중(2019) 연구와  

기술역량과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이상화(2016)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나 유관기관, 기

업들과의 네트워크활동이 거래처 발굴과 매출향상, 고객관리 

등의 마케팅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기술획득이나 혁

신 등의 기술역량 보다는 창업의 기회인식역량과 참신한 아

이디어를 위한 창의역량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활동이 창업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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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크활동이 강조되면 창업성

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네크워

크 활동이 창업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는 이창구(20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청년창업가에게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협업을 통해 경영성과

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청년창업가의 역량 중 기회인식역량, 마케팅역량, 기술

역량 및 창의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창업역량이 증가하면 창업성과가 정(+)의 방향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의역량이 창업성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은 마케팅역량, 기회인식역량, 기

술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식(2005)의 연구에서처럼 창

의역량은 독창적이고 참신한 생각과 능력은 창업 성과를 높

인다는 연구와 같이 청년창업에 있어서는 창업실패율이 현격

히 높은 시장현실에서 남과 다른 독특함, 새로움과 기발함, 
생활속에서 유용하고 적절한 것을 찾아내는 창의역량으로부

터 청년창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역량은 창업아이템에 대한 결정적인 재무적성과를 가

져오는 역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창업성과에 있어 각

각의 역량들이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성공 모델의 첫 번째는 

창의역량을 기반으로 창의력으로 만든 아이템 선정과 마케팅 

역량으로 브랜드 가치와 벨류를 평가 받는다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넷째, 네트워크활동은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성과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창업역량이 

네트워크활동을 증가시키고 한 단위 더 큰 네트워크활동이 

양의 창업성과를 창업역량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창업성

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들의 간접효과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계수를 이용한 매개분석 

결과 네트워크활동 매개할 때 마케팅역량이 가장 크게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역량이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Sarasvathy(2023)의 연구와 

김종환(2017)의 연구에서처럼 정부나 유관기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활동이 거래처 발굴과 매출향상, 고객관리 등의 마케

팅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술 획득

이나 혁신 등의 기술역량은 네트워크 활동에서보다 기술이전

과 같은 기업이나 관공서에서의 관계 역량이 더 높다는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창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의미있는 다양한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학문적 

의미로는 첫째, 이 연구는 청년 창업가에게 중요한 역량에 대

한 학문적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 기회인식, 마케팅, 기술 및 

창의적 역량을 고려하여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역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청년창업가 역량, 
네트워크활동 및 창업성과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함

으로써 이 연구는 자원 기반 관점 및 사회적 자본 이론과 같

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고 있

다. 셋째, 이 연구는 창업성공의 핵심 동인을 식별하고, 네트

워크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마케팅 및 창의적 역량과 같은 특정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성공을 주도하고 

해당 분야의 향후 연구 및 실무에 도움이 되는 요소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넷째, 청년창업가의 역량과 창업

성과 사이의 네트워크활동의 매개 역할을 조사함으로써, 본 

연구는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성과 결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

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창업가 역량의 활용을 

촉진하고 유리한 창업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창업 과정

에서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시사하고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연구 결과는 네트워크 활동에 대

한 마케팅역량의 중요한 영향은 창업가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 개발을 우선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강조에는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기업가

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또는 자원이 포

함될 수 있다. 둘째, 마케팅역량이 네트워크활동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고 기술역량이 가장 적다는 등 영향력의 다양한 정

도를 인식하는 실질적인 의미에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

한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특정 역량의 상대

적 영향을 기반으로 자원과 지원을 할당하는 것은 전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창의역량이 네트워크활동과 창

업성과 모두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 프

로그램에는 창의성과 혁신을 자극하는 활동이 통합되어 네트

워킹과 전반적인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는 정책 

입안자들은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정 역량 개발을 장려하고 네트

워킹 기회를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은 청년 창업가가 이

끄는 창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 연구에 대한 학문을 발전시키고, 이론적 구

성을 검증하고, 창업성공의 주요 동인을 식별하고, 매개 메커

니즘을 탐구하고, 창업 교육을 안내하고, 창업 및 혁신을 지

원하기 위한 정책 개입을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연구 결과는 특정 맥락이나 표

본 특성으로 인해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연구가 

특정 산업, 지역 또는 인구통계학적 그룹에 초점을 맞춘 경우 

결과를 더 넓은 인구 집단에 적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둘

째, 이 연구는 특정 역량 세트(기회인식, 마케팅, 기술, 창의)
와 이것이 네트워크활동 및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

을 두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다른 역량이나 

외부 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모델의 포괄성이 제한될 수 있다. 
셋째,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변수는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아 외부 요인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여 외부 요인

이 조사 중인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제어

하거나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네트워크 활동

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청년창업가의 역량

과 창업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도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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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능한 다른 잠재적 매개변수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에 기본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첫째, 현재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은 추

가 역량이나 차원을 탐색해 볼 가치가 있다. 디지털 활용 능

력이나 적응성과 같은 현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새로운 역

량과 리더십 기술, 위험 감수 성향, 탄력성이 네트워크활동 

및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할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청년창업가의 역량, 네트워크활동 및 창업성과 간

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 요인에 대한 연구도 권

장된다. 산업 조건이나 문화적 영향과 같은 잠재적인 조절 요

인을 조사하면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활동 만을 매개변수로 고려하였다. 다

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고려하여 다차원적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요소

(관계의 강도, 다양성, 중요성)와 네트워크 유형(협력네트워크, 
정보네트워크, 자본네트워크)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

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네트워크활동 이외의 리더십 

및 조직문화, 기술적요인과 시장 및 경쟁요인과 같은 매개변

수를 도입한 연구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는 주로 창업성과에 중점을 두었지만 창업실패에 기여하

는 요인에 대한 실패분석을 통해 창업실패 요인을 조사하고, 
실패한 벤처에서는 창업가의 역량과 네트워킹활동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패에 대응하여 회복력과 적응

의 역할과 그것이 미래의 창업가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

구할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추구함으로써 연

구자들은 청년창업가의 역량, 네트워크 활동 및 창업성과 사

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학계와 업계의 실

무자 모두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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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enterepreneurial competencies on start-up performance through network activities for young 
entrepreneurs. Enterepreneurial competencies are composed of opportunity recognition competencies, marketing competencies, technical 
competencies, and creative competencies. A total of 354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young entrepreneurs residing in the country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SPSS v28.0 and PROCESS macro v4.3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model of a single-parameter 
single-mediated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among the enterepreneurial competencies, opportunity 
recognition competencies, marketing competencies, technical competencies, and creative competencies have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network activities. Among them, it was found that marketing competence has the greatest effect on network activities and technical 
competence has the least effect. Second, network activiti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tart-up performance in a positive 
(+) direction. Third, among enterepreneurial competencies, opportunity recognition competence, marketing competence, technical 
competence, and creative competenc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start-up performance. Among them, it was found that 
creative competence had the greatest effect and technical competence had the smallest effect. Fourth, network activities were found to 
mediate between ente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start-up performance. As for the relative effect size of the indirect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it was found that marketing competence had the greatest effect on start-up performance and technology competence 
had the smallest effect.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clude investigating the significance and relationship of various 
variables, providing verification of theoretical frameworks related to entrepreneurship, identifying the main drivers of start-up success, and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the network between ente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start-up performance. In addi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marketing competencies for networking, and suggest differentiation of competencies. 
It emphasizes the strategic role of creative competence and provides guidance to policymakers for supporting start-ups on customized 
policies for fostering valuable start-ups.

Keywords: Opportunity Recognition Competence, Marketing Competence, Technical Competence, Creative Competence, Network 
Activities, Start-u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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